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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Ⅰ. 채동욱 란과    

  프 시안에 보도  내 다.  통  2007  7월 19  한나라당 후보 

검  청문회에  태민 사  한 혹에 해 해 하   신에게 아 가 

다는 문에 해 언 하  "아무리 거티브라 하 라도, 만약에 아 가 다는 

확실한 근거가 다  누가 그 애  리고 도 다. 가 (DNA) 검사도 

다 해주겠다"고 했다. 어  통  "그런  문 가 뭐냐 하 , 하게 사는 

애  어 에 다고 해  만약에 그 애  지 해  누  니 어 니 하  그 

아  한 는 얼마나 날벼락 같  얘 가. 그것 야말  천  끊는 "

라  " 말 한탄스러운 " 라고 했다. 맞는 얘 다.  문 다. 

 

  지난    다. 근혜 당시 후보 는 원 직원   개

 혹 사건에 해 20  여   침해당했다고 청  다. 경찰  비

상식  간 수사  후에는 한 여직원  결  무죄라  민주통합당  사

과 한마  하지 않고  린에는 말  없다고 비 하 다. 거  회

견에  야당  원 직원  주  알아낸 것에 해 는 폭행 나 사 할 

수  동원해 여직원  주  알아냈다고 했다. 비  원 직원   활동  

사실  드러났고,  원  그   상황 지만, 에 한 근혜 

당시 후보  감수  환 할 만한 것 었다. 

  채동욱 검찰  혼 아들 란  재우는  책  보는 

 검사  라고 진  했고, 앙 보 철호 원도  검사

 라고 칼럼  다. 채동욱  무  감찰 결  내 지 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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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 검사  겠다고 하 다. 사실 계    검사는 혼

식  보도  11살 아  누 가 다 해야 한다. 보는 그 아  친

들  했  얘 도 사에 실었다. 안그래도 체  혼란  겪  살고  어

린아 가 신  생과 어  민  주  게 었다. 11살 어린아  

 도 체 어  겨쳐 린 것 가? 치  득  도 하  해 어린아

에게 가  것  하는 런 사회는 무하지 않 가? 천  끊는다고 한탄

하  근혜 후보  탄식  어  갔나? 

  한겨  보도에 하  청 는 혼 아들 혹 상  혈액형  확 했다고 한

다. 11살 어린아  생체 보  가  악해 치  에 한 것

 아닌가?   달  원 직원  주  내  보   알아낸 것

 폭행 나 사 할 수 " 라고 비난하  근혜 후보  는 어  갔

나?

Ⅱ. 공직  리  

 

  현 청  홍보수  무  채동욱  감찰 결 에 해  문 는 검

찰  독립  문 가 아니라 공직  리  문 라고 하 다.  프랑스식  공직과 

생활  짓 는 견도 지만, 공직 에게 하는 도  는 나라마

다 다 다. 우리나라는 , 가 과  공직  리  문 에 해 엄격하다. 

에게 공평하게 만 다  런 문화가 다고도 할 수 다. 

  공직  리 문  한 청  홍보수  사  보고  사람  랐다. 

한   혹  다가 특수강간 혐  검찰에 치  학   차 . 지

난 3월 미 어스  보도에  근혜 통 과 청 는 학  차  검

찰 에 하고 싶었다고 한다. 하지만  후보 3 수에 들지 않아 검찰  

 가능해지 ,  그  무차 에 했다. 학  차  황 안 무

보다 고  1  에도 하고  강행했다. 황 안  채동욱 검

찰 에 한 감찰  지시한  그 무 다. 차   고  가 

는 계에 는 상당    어진 것 다. 그런  당시에 청

가 학  차   혹  미 알고 었 에도 하고 어  사 에 

해 엄격한 검  하지 않았다고 한다. 동아 보  보도에  무리수   

학  무차 에 한 는 근혜 에  학  차   리에 

앉 고 싶어 다. 채동욱 현  물러난  공   그 리 말 다. 

  집단난   혹   사람  검찰 에 앉 고 했다는 것도 해하  

어 고, 그런 에  공직  리  문 가 우 라  현직 검찰 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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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는 습도 해하  어 다. 학 , 창  거치  공직  리 문 에 

한  감수  특별  민해진 것 가? 

공직  리 문  듣고  다  한 사람   통 었다. 

 

 

Ⅲ. 원  거개 과 민주주  없는 거

  SBS뉴스에  채동욱  란  공직  리에 한 근혜  

감수  아  문  아니라 원  수사  러싼 과  편한 

계가 주원 란  지 란다. 채동욱  원 훈  원  

 청 라는 수사  견  아들 지만, 황 안 무  거  과 

 수사가 무리라  했다. 결  원 훈  원   었다. 

  원  거개   문란 사건 다. 나라마다 감수 도 다 고, 나라

마다 도 에 한  다 지만, 어  민주주  가도 보  거개

 하지 않는다. 민주주  가에  그런  생각하  어 고, 욱  보

 거개  드러났는 ,  처  해한다는 것  상상하 도 어 다. 

  한  2차  후 개 도상   경 과 민주주  행  룩한 

한 후 주  식 다. 경 과 민주주 가 계에 랑하는 한  큰  가

지 과다. 하지만 원  거 개 과  처 하 는 상  차  해하

는  과  한  민주주 가 남들에게 랑할 만큼 공고한지 심하게 만

든다. 

  거  통한  창 과 체가 민주주  체지만, 민주주  없는 거도 

다. 거는 실시하지만 고, 공 하고, 경쟁  보  거는 아닌 체 . 지

난 주에 경 수가 개한 혼합체  (hybrid regime)  한 습 도 하다. 

    하에  한민  민주주  체 에  원  거에 개 하는 혼

합 체  후퇴하고, 근혜  하에  한민  원 거 개  처 하

는 시도  어린아  생체 보도 캐가  무 화시키는 혼합체  공고화 는 건

가? 채동욱 란  라보는 한  시각  걱 다. (2013/09/23) 

※ 코리아연구원(이사장: 이재  / 원장: 연철)  네트워크  싱크탱크로 치·

외 , 경 ·통상, 사회통합분야  책 안  시합니다. 회  및 부  공익

부 로 인 되어 택  받  수 있습니다. 상  바꾸는 생각네트워크, 

코리아연구원  회원 등록  권합니다.


